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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이 밀려드는 포장 주문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완벽한 팀워크
를 선보이며 따뜻한 웃음을 안겼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5일(금) 공개된 5화에서는 오픈과 동시에 문전성시를 이룬 빵집 풍경과 함께 끈끈한 팀워크로 위기를 이겨낸 빵집 식구들의



다이내믹한 하루가 펼쳐졌다.

이날 <봉주르빵집>은 대기 손님이 생길 정도로 오픈 이래 최대 북적임을 자랑했다. 쏟아지는 포장 주문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손님
들 속에서 언제나 침착하던 ‘사장님’ 김희애에게도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몰아치는 주문에 서빙 실수를 할 뻔한 데 이어 계산 착
오까지 발생하며 순간 ‘멘붕’에 빠진 것.

하지만 위기의 순간, 빵집 식구들의 구원 투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주방을 지키던 차승원은 홀로 긴급 출동해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벌어줬고, 직접 주문 접수와 서빙까지 도우며 김희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김선호 역시
김희애의 실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상황을 수습하는가 하면, 지친 사장님에게 마음을 다한 위로를 건네며 훈훈함을 자아
냈다.

주방팀도 만만치 않은 위기를 맞았다. 더운 날씨 탓에 반죽이 흐물거리는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 하지만 ‘제빵왕’ 차승
원은 신속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로 위기를 해결하며 신메뉴 ‘봉주르 밤호박 바브카’를 무사히 완성해냈다. 이어 최고난도를 자랑하
는 신메뉴 ‘봉주르 피칸 파리브레스트’의 물방울 크림 짜기까지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범접 불가한 장인 정신을 뽐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의 빛나는 성장도 재미를 더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단호박을 손질하는 성실함은 물론, 네모반듯한
황금빛 피낭시에를 완성하며 ‘완판 신화’에 힘을 보탰다. “너무 정신없지만 정말 재미있다”며 점점 제빵의 매력에 빠져드는 막내의
진심과 성장 과정은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빵집 식구들의 진심은 손님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매일 출석 도장을 찍는 단골손님부터 한자리에 모인 4대 가족, 김선호를 바
라보며 눈에 꿀이 떨어지는 팬 어르신, 김희애의 실물을 영접하고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희바라기’ 3인조 신사들까지 각양각색
의 손님들이 빵집을 가득 채웠다. 초보 영업의 서투름을 지나 맛과 온기까지 가득 채운 <봉주르빵집>의 무르익은 하루는 시청자들
에게도 깊은 여운을 선사했다.

동네 빵집을 넘어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의 따뜻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
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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